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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약용/식용곤충활용 식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research 
trends by analyzing healing studies using emotional 
insects,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As a 
result, only six emotional insect species were used for 
healing purposes, and most of the age groups of the 
test subjects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elderly. As for the type of research, field application 
of the healing program was dominant at 76.5%. 
Effectiveness verification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healing program. In some cases, stress-related 
salivary hormones were used as indicators or clinical 

tests were conducted by medical staf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uture strategies such as finding 
new emotional insect species, developing various 
types of healing program models, and expanding 
and subdividing the target subjects were suggested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healing industry using 
emotional ins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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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3

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

칭: 치유농업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농

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

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

과를 검증하는 치유농업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 Ulrich (1991)는 치유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노력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

하는 등 육체적 건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2018; Moeini 등, 2008). 

오늘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스트

레스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원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치유 서비스가 필요한 이

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김과 황, 2019). 치유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국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로 주목받으면서(김 등, 2017), 공급

자 측면에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요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이용되는 농촌자원은 동물과 식물, 농

촌환경, 농촌문화 등이 있다. 그중에서 곤충은 동물

에 속하면서 생물군 중에는 종 수가 가장 많은 무리

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곤충 종들 가운데 사람들

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종류들을 

곤충자원(insect resources)이라 하며, 특히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하는데 자세한 개념은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러한 정서곤충은 치유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해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으

며, 아직 미개발된 종이 많지만, 일부 종은 정서적

인 치유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치유 소

재로서 곤충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사육

에 필요한 공간적인 제한이 없으며, 다른 애완동물보

다 초기 구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여 경제적인 이

점이 있다.

사실 곤충을 기르는 문화는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부터 찾을 수 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는 귀뚜라미를 왕실에서부터 기르기 시

작했고, 나중에는 서민층까지 그 문화가 확산한 적도 

있다고 하며(농진청, 2020b), 1970년대까지 시골 지

역에서는 여치집을 집집마다 만들었고, 서울 같은 도

시에서는 그 집을 구매하여 여치 종류를 넣고 소리를 

즐겼다고 한다(농진청, 2020b). 또한 초등학교의 방

학 숙제로 곤충채집과 표본 만들기가 있어서 어린 시

절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곤충과 함께 즐겨온 문화를 

갖고 있다. ‘통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적인 생

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아이들이 

크면서 거치는 몇 가지 뚜렷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

데 대부분 아이들은 ‘곤충기(bug period)’를 거친다

고 말했다(Wilson, 2006).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성

장기를 볼 때 곤충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원이고 치

유의 매개체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

을 주며 이러한 기대 심리는 치유효과에 대한 신뢰감

을 더욱 높이는데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

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동물과 관련된 치유활동에 대한 효과

를 더 신뢰하고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ssman 등, 2018).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치유목적으로 정서곤충을 이

용한 연구는 2013년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김 등, 

2013). 그 후로 약 10년이 흘렀고 2021년에는 「치

유농업법」이 시행되어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연구

도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곤충

산업도 기존 생물 생산과 판매로 이뤄지는 형태에 머

무르지 않고, 치유농업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영역을 점차 확대하며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정서곤충에 대한 이해와 실제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

인 사례, 연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곤충

을 이용한 치유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서곤

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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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곤충 연구현황과 미래전략특집:

본론

1. 정서곤충에 대한 이해

인간은 지금까지 거의 100만 종에 달하는 곤충을 

발견해 이름을 지어줬다. 전체 생물 종 수가 약 200

만 종이라 할 때 곤충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

는 셈이다(OWID, 2022). 높은 종 다양성에도 불구

하고 이들 중 1% 정도만이 사람들과 직·간접적으

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Gillott, 2005), 현

재 이러한 곤충 종류를 곤충자원(insect resources)

이라 정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업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

국내 「곤충산업법」에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를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1) 천적곤충, 2) 화분매개곤충, 3) 환경정화곤충, 4) 

식용곤충, 5) 약용곤충 6) 학습·애완곤충, 7) 사료

용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으로 구분된다. 이들 곤

충자원을 이용해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거나, 산

업적인 규모로 크게 활용이 가능한 곤충을 ‘산업곤충

(industrial insects, commercial insects)’이라고 하

는데, 이 가운데 정서곤충은 학습·애완곤충 및 치

유곤충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으로서‘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생활 등 문화활

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자원’을 의

미하며,‘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

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농진청, 2013; 

2020b).

정서곤충은 학습·애완곤충을 중심으로 곤충이 가

진 특성, 관리의 편의성, 곤충이 가진 자원성을 평가

하고 시장성이 높은 종을 우선 선발하여 이용하고 있

다(농진청, 2020b; Kim 등, 2020). 주로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생태적으로 특이한 특성을 가

진 곤충 종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실제 활용 용도

는 기르고 관찰하는 애완용이나 과학교과목과 연계

된 체험학습용, 지역의 곤충을 주제로 하는 축제와 

이벤트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정서곤충의 치유적 활용 사례

Hart (2006)는 동물과 함께 하는 활동이 사람의 육

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하였

는데,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혈압

이 낮아지고(Friedmann 등, 2013), 우울감이 감소

하며(Kaminski 등, 2002; Stanley 등, 2014), 행복

감이 증가했다는(Staats 등, 2008) 연구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또한, 그 효과는 아동이나 노인들에게

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aker

와 Dawson, 1998; Baun 등, 2006; Colombo 등, 

2006; Kaminski 등, 2002; Ko 등, 2015; Raina 

등, 1999). 현재까지 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연구는 

반려동물로 대표되는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이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Bemstein, 2014; Caprilli 등, 2006; Clements 등, 

2019; Friedmann 등, 1995; Kaminski 등, 2002; 

Lappin, 2001; Levinson과 Mallon, 1997).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은 때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Clements 등, 201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수족관의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만

으로도 치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Barker 등, 2003; Clements 등, 2019; 

Katcher 등, 1984). 이와 함께 곤충을 매개한 치유 

활동 역시 신체 접촉이 없이도 가능하고 곤충의 종

류가 많아서 치유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후보종이 

많다. 또한,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대한 제약

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며, 비

교적 짧은 기간 내 한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활용도나 인식이 낮은 

편이라 아직은 왕귀뚜라미와 호랑나비 등을 중심으

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Ko 등, 2015; Kim 등, 2018; 김 등, 2018; 2019). 

이 밖에도 사람과 곤충 간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

호작용도 가능하다는 점과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치유라는 점에서 치유농업의 소재로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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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십여 년간 곤충을 

이용한 치유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서곤충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치유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서곤충 종

현재까지 치유연구에 활용된 정서곤충은 법적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종을 대상으로 이용되었

다. 그중에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서곤충 종이 

선발되면, 이 종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치유프로

그램을 개발하였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치유효과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곤충 중에서 치유목적에 적합한 종을 선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발 기

준은 표준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거나, 외형적으로 독

특한 매력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으로 이용된 기록

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종을 우선적으

로 이용하는데, 농진청(2020b)에서는 「곤충산업법」

에 의해 유통·판매가 가능한 애완·학습곤충 75종 

가운데 치유를 목적으로 우선 이용이 가능한 정서곤

충 종을 선발하는 종선발 평가법을 개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서곤충으로 이용되어 치유효과가 구명

된 곤충 종에 대한 자료는 최근 10년(2012년~2021

년)간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

www.riss4u.net/index.do)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

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정서곤충’과‘치유곤충’이

며, 학술지 논문, 학술발표논문, 학위논문 등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정서곤충으로 선발되어 치유프로그

램이 개발되고, 현장실증을 거쳐 치유효과가 구명

된 곤충 종은 나비목(Lepidoptera)에서는 배추흰

나비(Pieris rapae (Linnaeus)), 호랑나비(Papilio 

xuthus Linnaeus), 누에나방(Bombyx mori 

(Linnaeus))이 있고, 메뚜기목(Orthoptera)에서

는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 (Ohmachi & 

Matsuura))와 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De Geer)가 있으며, 딱정벌레목(Coleoptera)에서는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 (Linnaeus))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이들 

곤충을 이용해 개발된 치유프로그램은 주로 아동과 

표 1. 치유연구에 이용된 정서곤충 종별 적용 대상 및 관련 논문

목명 과명 국명 적용 대상 논문

Lepidoptera
(나비목)

Pieridae (흰나비과) 배추흰나비 아동/51명 김 등(2013)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호랑나비

아동/51명 김 등(2013)
청소년/15명 Bae 등(2015)
아동/167명 김 등(2019) 

Bombycidae (누에나방과) 누에나방
아동/28명 김 등(2021)

청소년/15명 Bae 등(2015)

Orthoptera
(메뚜기목)

Gryllidae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노인/40명 김 등(2018) 
노인/88명 Ko 등(2015)
노인/13명 Yang (2016)
노인/36명 박(2019)

독거노인/3명 Kim 등(2021)

쌍별귀뚜라미
독거노인 이 등(2017)
아동/15명 전 등(2017)

Coleoptera
(딱정벌레목)

Scarabaeidae (풍뎅이과) 장수풍뎅이
독거노인 전 등(2017)
아동/15명 전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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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왕귀뚜라미’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술연구자료 외에도 최근 10년(2012

년~2021년)간 뉴스·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

해 구글 검색엔진(http://www.google.co.kr/)

에 ‘정서곤충’과 ‘치유곤충’을 키워드로 입력하

여 검색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왕사마

귀(Tenodera sinensis Saussure)’와 ‘방아깨

비(Acrida cinerea (Thunberg))’, ‘사슴풍뎅이

(Dicronocephalus adamsi Pascoe)’, ‘옥색긴

꼬리산누에나방(Actias gnoma mandsahurica 

(Staudinger))’, ‘여치(Gampsocleis sedakovii 

obscura (Walker))’ 등 6종을 정서곤충으로 이

용하고자 사육법 개발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2018; 임, 2021).

2.2.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의 적용

정서곤충 가운데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대표 곤충 종은‘왕귀뚜라미’와‘호랑나비’인 것

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서곤충 종을 중심으로 개발

된 치유프로그램은 왕귀뚜라미를 이용한‘마음을 치

유하는 왕귀뚜라미’프로그램(농진청, 2020a)과 호랑

나비를 이용한‘호랑나비와 함께 날자!’프로그램(농진

청, 2019)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유프로그램의 구

성 및 운영 과정, 대상자 모집, 현장 적용, 치유효과

의 과학적 구명을 위한 효과 측정 방법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귀뚜라미 치유프로그램 

왕귀뚜라미는 역사·문화적으로 소리를 통해 외로

움을 달래는 용도로 이용된 기록이 있으며,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리곤충의 하나로 인식

된 종이다. 특히 왕귀뚜라미는 여러 귀뚜라미과 종류 

중에서도 우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애잔하여 소리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옛 추억을 회상시

킬 수 있는 치유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왕귀

뚜라미는 국내 토종곤충으로 이미 사육법이 개발되

어있고, 먹이 공급이 어렵지 않아 개인이 가정에서 

돌보기 활동에도 적합하며, 산업화를 위한 대량사육

과 연중사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왕귀뚜라미

는 약 4개월 동안 한살이(알-약충-성충) 성장 과정

을 거치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 성충으로 지내는 기

간은 약 2개월 정도이다.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인‘마음을 치유

하는 왕귀뚜라미’프로그램(농진청, 2020a)은 성충인 

상태에서 2개월간 왕귀뚜라미 돌보기를 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은 왕귀뚜라미 돌보기 키트를 만들어 각자 5마리씩

을 분양받은 후 각 가정에서 먹이를 주고 돌보면서 

청각, 시각, 후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들로 직

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의 적용과 효

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Ko 등(2015)과 김 등(2018)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지역

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비교적 건강

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시행에 앞서 

경북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H 

2015-04-032)을 받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진

행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곤충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

시한 후 각 개인당 5마리의 왕귀뚜라미를 넣은 돌보

기 키트와 돌보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 충분한 먹이

와 매일의 할 일을 기록한 달력 형태의 미션리스트

와 도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개월이라는 기간 동

안 매주 1회씩 연구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왕귀뚜라

미 돌보기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참여자들이 곤충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정

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로 표현한 내용

을 수집하였다. 

치유효과에 대한 측정은 연구 참여 의사에 대한 사

전 동의를 얻은 4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

신심리검사도구(노인우울, 불안, 정신적 삶의 질, 인

지기능, 불면증, 피로도, 스트레스)와 기능적 자기공

명영상(fMRI)을 이용해 치유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에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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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 결과, 곤충돌보기에 참여한 노인들

의 경우, 우울지수가 3.9점에서 3.1점으로 감소하였

고, 인지기능 지수는 26.7점에서 28.1점으로, 정신

적 삶의 질 지수는 73.4점에서 78.3점으로 증가하였

다(p<0.05).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촬영 결과

에서는 집중에 관여하는 뇌 부분, 특히 우측 측면 전

두엽 피질 및 우측 측두엽 영역에서 활성화되며, 영

상 촬영 중 수행된 카드분류테스트와 패턴인식테스

트 결과, 촬영 중 수행되는 임무의 정확도가 증가하

는 등 긍정적인 치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Ko 등, 

2015). 또한 개인의 실제 생활 속 언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사회 영역에서 긍정적 치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김 등, 2018).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곤충을 이용한 치유효과를 과

학적으로 구명한 첫 연구라는 점과 곤충과 의학 연구

팀이 융합하여 함께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은 

추후 치유곤충과 관련 치유농업 연구의 좋은 모델 연

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서곤충을 이용한 곤충

산업의 영역 확장과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한다.

호랑나비 치유프로그램

호랑나비는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나비목 곤

충으로, 우리의 민속문화를 통해 가장 많이 인식된 

종 중의 하나이다. 호랑나비는 약 50일 이내에 한

살이(알-유충-번데기-성충)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

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호랑나비의 전 생

애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의태행동이나 보호

색, 냄새뿔 등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

으며, 유충 시기의 먹이가 되는 운향과 식물의 확보

도 비교적 쉬워 전체적으로 치유프로그램 이용에 적

용성이 높은 편이다.

호랑나비를 이용한‘호랑나비와 함께 날자!’치유프

로그램(농진청, 2019)은 총 4회차로 구성되었다. 치

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유충 시기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호랑나비를 직접 키우고 

돌보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과 책임감,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각, 후

각, 촉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

을 통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랑나비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김 등(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 이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초등학

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용하였다. 대상

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은 아직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아 

자연 친화성이 높은 시기이며, 3학년 과학 교과 중에

는 동물의 한살이 과정으로 나비의 한살이 교육이 포

함되어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전에 교사

의 협조를 받아 학생 본인과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총 7개 학급 167명의 학

생이 설문조사와 타액 α-아밀라아제 검사를 완료하

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각 교실에 호랑

나비의 알과 유충이 붙어있는 먹이식물 화분을 나누

어주고, 학생들에게는 곤충에게 적합한 환경과 직접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

교의 과학교과목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1

회의 치유프로그램을 과학실에서 진행하였고, 학급

별로 총 4회의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심리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10점 척

도)는 7.17점에서 7.60점으로, 주관적 행복감(5점 

척도)은 3.87점에서 3.90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생물학적 검사인 타

액 α-아밀라아제를 이용한 스트레스 수치는 17.48 

(KIU/L)에서 15.98 (KIU/L)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곤충을 선호하는 아

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곤충에 

대한 선호/비선호/무관심한 아동들이 혼재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적용이었음에

도,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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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

할 수 있다.

3.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적 활용 연구의 현황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

다. 자료의 수집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

터 2021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검색도구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사이트

(http://www.riss4u.net/index.do)와 구글 학술검

색 사이트(http://scholar.google.co.kr/)를 이용하

였다. 자료의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정서곤충’과‘치

유곤충’이며, 검색된 자료 가운데 학술지 논문과 학

위논문 외에 학술대회발표집의 초록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17편의 논문자료를 수집하

였다.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적 활용에 관한 최초의 연

구는 2013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과

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술지 구분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등재학술지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재학술지 6편, 학위논문

이 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살펴보면 치유프로그램의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가 13편, 문헌 고찰이 2편, 기타(치유곤충 종 선

호도, 심리적 기대 조사) 2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적 활용에 관한 연구는 계속

해서 진행되어오고는 있지만, 아직 논문으로 발표된 

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라, 「치유농업법」의 시행과 함

께 연구가 보다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연구 현황은 표 3과 같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곤충치유연구의 76.5%를 차지

하는 현장적용 연구는 먼저 치유프로그램에 활용할 

종을 선정한 후, 선발된 곤충 종을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하

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다양한 척도를 이

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효과를 과학

적으로 구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65세 이

상의 노인층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상 연령층을 세분

화하여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치유 효

과의 과학적 구명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와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조사, 의료진

표 2. 연도별 정서곤충을 활용한 치유 연구 논문 발간 편수 및 유형

연도
학술지 구분 논문수

논문수

연구 유형

등재지 미등재지 학위논문 현장적용 문헌고찰 기타

2013 - 1 - 1 1 - -

2014 - 1 - 1 1 - -

2015 3 2 - 5 3 - 2

2016 1 - 1 2 2 - -

2017 - 2 - 2 1 1 -

2018 2 - - 2 2 - -

2019 2 - 1 3 3 - -

2020 - - - - - - -

2021 1 - - 1 - 1 -

유형별 합계 9 6 2 17 1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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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연구의 적용 대상과 분석방법 및 주요 결과

논문 적용대상 분석방법 주요 결과

김 등(2013)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51명
대응표본 t-test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비류를 이용해 치유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일상적 스트레스 중 가정환경 관련 스트

레스와 학업/학교관련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낮아짐

김 등(2014)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148명
대응표본 t-test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해 곤충 4종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적용 

결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사회성 가운데 준법성과 사교성의 항목의 평

균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아짐

김 등(2015a)
초등학교

4-6학년

163명

교차분석

대응표본 t-test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 및 방과 후 수업시간을 이용해 곤충치유프로그램

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사회성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김 등(2015b)
초등학교

5학년

161명

빈도분석

교차분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유를 위한 곤충 종 선호도 조사 결과, 장수풍뎅

이, 사슴벌레, 호랑나비, 누에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나비목, 남학생은 딱정벌레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Ko 등(2015)
65세 이상 

노인 46명
t-test

왕귀뚜라미 돌보기에 참여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심리검

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지수가 감소하고 인지기능과 정신적 삶의 질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Kim 등(2015)
방문객 

180명
내용분석

카이제곱검정

곤충 체험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전의 곤충 사육경험을 통한 심리치유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정서적 요인(56.3%)이 인지적 요인(41.8%)보다 컸으며,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함 

Bae 등(2015)
중학교

2학년

15명
t-test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주

관적 삶의 질과 자기가치의 점수가 증가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우울감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Jun 등(2016)
정신심리치료받

는 아동

31명
t-test

병원의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8회
차의 곤충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증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생활 만

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Yang (2016)
60세 이상

노인 13명
대응표본 t-test
상관관계분석

왕귀뚜라미를 사육한 대조군(7명)과 실험군(6명)을 대상으로  fMRI 촬영 결

과,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오른쪽 측면 안와전두피질에서 더 높은 전력

스펙트럼밀도가 보였음(감정적 공감과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강 등(2017) - 문헌고찰
곤충을 이용한 치유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초등학생 

뿐 아니라 대상자의 확대와 다양한 색을 이용한 미술치료적 접근을 제안함 

전 등(2017)
초등학교

3학년

15명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수풍뎅이와 귀뚜라미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현

장 적용한 결과, 생명존중의식과 인성이 향상되고 긍정정서는 증가하고 부

정정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김 등(2018)
65세 이상

노인

40명
내용분석

왕귀뚜라미 돌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의 전화

를 통한 자유대화 형식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인지영역, 정서영역, 사

회영역의 3개 범주에서 긍정적인 심리치유효과를 확인함

Kim 등(2018)
초등학교

4-5학년

38명

t-test
Pearson Chi-
square 검정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해 곤충치유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

과, 타액 내 코티솔의 수치가 감소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

였고, 설문검사를 이용해 자아존중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

박(2019)
65세 이상 

여성 노인 

44명

ANOVA
대응표본 t-test

왕귀뚜라미를 사육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기능적 뇌 자기공명영상(fMRI)
과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CST)를 실시한 결과,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인

지실행능력이 향상됨

김 등(2019)
초등학교

3학년

167명
대응표본 t-test

초등학교의 정규 과학교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호랑나비를 이용한 치유프

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곤충을 체험하지 않은 비체험군보다 곤충체

험군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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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곤충 연구현황과 미래전략특집:

을 통한 임상학적 검사, 참여자와의 전화통화를 이용

한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먼저 설

문지를 이용한 측정척도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

(김 등, 2013; 2014; 2015a), 삶의 만족도(Bae 등, 

2015; 김 등, 2019), 스트레스(김 등, 2013; 2015a; 

Kim 등, 2018), 사회성(김 등, 2014; 2015a), 자기

가치(Bae 등, 2015), 생명존중의식(전 등, 2017), 인

성(전 등, 2017), 주관적 행복감(김 등, 2019), 우울

증(Jun 등, 2016) 등의 다양한 설문 척도를 이용하였

다. 노인의 경우에는 Ko 등(2015)의 연구에서 불안, 

노인성 우울증(GDS-15), 정신상태검사(MMSE), 불

면증, 피로도,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기능 등의 설

문 척도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아동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타액 내 호르몬을 이용한 

코티솔(cortisol) 검사 방법(Kim 등, 2018)과 타액 

내 α-아밀라아제(Salivary alpha-amylase)를 이용

한 검사 방법(김 등, 2019), 의료진을 통한 임상검사 

방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신체검사(몸무게, 혈

압, 맥박 수, 체지방 검사), 혈액검사, 모발검사, 기능

적 자기공명 뇌 영상촬영(fMRI)을 이용한 검사 등이 

수행되었다(Ko 등, 2015; Yang, 2016; 박, 2019). 

또한 김 등(2018)은 곤충치유프로그램 참여하여 곤

충 돌보기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8주 동안의 기간에 매주 1회 전화통화를 이

용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척도와 분석방

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처리를 통해 치

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밝혀진 치유효과는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김 등, 2013; 2014; 2015a; 

김 등, 2019; 전 등, 2017; Bae 등, 2015; Jun 등, 

2016; Kim 등, 2018) 곤충치유프로그램 참여자들

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삶의 만족도, 자기가치, 생

명존중의식, 인성, 주관적 행복감 등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김 등, 2018; 

박, 2019; Ko 등, 2015; Yang, 2016) 참여자들의 

정신적 삶의 질과 인지기능의 점수가 증가하고, 집중

력과 인지실행능력, 과제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인지, 정서, 사회의 3개 영역에서 긍정적 심리치유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이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

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4. 미래 곤충치유 연구 방향과 산업 활성화 방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동물과 식물을 활용

한 치유농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 등

을 위해 건강보험 연계, 장애인 직업재활 연계, 보조

금 지급, 법률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농산업 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한 사례로 네덜란드는 치유농장 수가 1,100

개소나 되며 농장당 평균소득은 치유 서비스, 농산물 

직·간접 판매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연 1억 1천만 

원 정도이다(농진청, 2021).

표 3. Continued

논문 적용대상 분석방법 주요 결과

박(2019)
65세 이상 

노인

38명

ANOVA
Pearson Chi-
square 검정

곤충 돌보기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뇌 자기공명영상(fMRI)과 위

스콘신 카드분류검사(WCST)를 실시한 결과,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과제수

행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함

이와 소(2021) - 메타분석

치유농업의 소재로 동물군 중 곤충과 관상어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의 긍정

적 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곤충산업시장과 관상어산업시장을 치유분

야와 연계함으로써 시장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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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

유농업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정책 연계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물군에 속해 있는 곤충은 

치유자원으로 종 다양성, 관리의 편의성, 저렴한 경

제적 비용 등 활용 가치가 높아 주목받고 있는 소재

이다. 그렇지만,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고, 개발된 곤충치유프

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곤충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또한 많지 않은 게 현

실이다. 치유농업 소재로 곤충 활용도를 높여 곤충 

농가에는 소득이 되고, 국민에게는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래 곤충치유 연구 방향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곤충치유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곤충치유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는 종은 왕

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나방, 장수풍뎅이 등 몇몇 

종에 한정되어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형은 종 

중심의 수업형 프로그램이고, 적용 대상자는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치유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대

부분이다. 곤충을 치유농업의 소재로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치유농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곤충은 외형적으로 특이하며, 

생활사가 독특한 특성이 있는 종이 많다. 사람의 시

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여 심리적 안

정감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집중력, 애착 등 다양한 

감정 자극을 통해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곤충

들이 풍부하다. 치유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곤충 

종을 발굴하고, 그 사육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보

재와 함께 곤충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곤충 종 중심의 치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곤충농

장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원들과 융합하여 농가 보

급형 곤충치유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가 

보급형 곤충치유프로그램은 종 중심의 수업형 곤충

치유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곤충

농장을 방문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곤충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곤충치유프로

그램이다. 예를 들면, 곤충 먹이원인 기주식물을 직

접 재배하고, 먹이원이 인공사료일 경우 직접 제조하

여 곤충 돌보기에 참여하게 되는 유형의 곤충치유프

로그램이다.

국내에는 체험학습장·생태공원 형태의 인프라가 

조성된 곳이 108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다(농식품부, 

2021). 곤충치유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곤충생

태원형 치유프로그램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곤

충생태원형은 장기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곤충생태원에

는 충분한 사육 공간, 기주식물 재배 공간뿐만 아니

라, 박물관을 운영하거나 수서곤충과 희귀곤충 등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곳도 있어서 치유프로그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이다.

곤충 종 중심, 농가 보급형, 곤충생태원형 등 다양

한 곤충치유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의 

유형 즉, 일회성, 단기, 중기, 장기 등 유형의 다양

화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향

에 따라 단순 참여만을 원하는 참여자도 있고, 곤충

에 대한 애착이 커져 중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자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곤충치유프로그램 모델의 

다양화,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곤충치유산업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자 또한 확대하여 그 치유 

효과가 구명되어야 한다. 일반인 대상으로 아동, 청

소년, 장년층, 노인층 등 계층을 다양화하여 치유 효

과를 검증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ADHD, 치매 등 정신질환자, 소방관, 경

찰관, 의료인 등 직업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에 속

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유 효과를 

검증할 필요 있다.

4.2. 곤충치유프로그램 운영자의 역량 강화

곤충치유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해도, 곤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대부

분 곤충 농가가 될 것이다.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

라,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사 자격증 시험, 치유농

업사 양성기관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한 노

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제

도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곤충치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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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곤충 연구현황과 미래전략특집:

그램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으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

재의 질의 높여 곤충에 대한 이론적 배경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농촌진흥

청의 신기술시범사업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곤충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는 시범 농가를 많이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곤

충 농가 대상 현장 기술지원, 곤충치유프로그램 운영

법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이 전수 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이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상

호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 효율을 높여야 가능하다.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곤충 농

가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 되어야만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3. 곤충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치유농업법」 시행 이후 많은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

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치유농업 태동기로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

라에 적합한 정책지원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덜

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은 정부 부처협업 국민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고, 독일 등은 전통적인 치

유요법(자연치유 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농

진청, 2021). 우리나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산

림치유, 해양 치유 등에 대한 기존 다양한 사회·복

지서비스 정책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에 사회·

복지서비스 정책지원사업에 곤충치유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치유농업의 산업적 확산과 대국민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한다. 곤충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기술

보급-정책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곤충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곤충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정서곤충을 통한 식용곤충의 인식 개선

최근에는 곤충이 단백질원 부족 해결사로 부상하

면서 식품소재가 되는 식용곤충이 여러 나라의 관심

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곤충을 식품으로 개발

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고(Han 등, 

2017), 그 결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10종의 곤충

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 원료로 법

적으로 인정되었다. 산업곤충의 생산현황도 식·약

용이 66.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약용 

곤충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이 생산되어 판매되었

다고 한다(Kim 등, 2022).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과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익충보다

는 해충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여 혐오감이 강하게 남

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서곤충의 긍정적인 효

과와 치유자원으로서의 가치 제고는 인식을 개선 시

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년 시절부터 곤

충의 유익함을 지속해서 교육한다면 이러한 인식 개

선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

「치유농업법」의 시행과 함께 치유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지난 10

년간의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적 활용 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치유목적으로 이용된 정서곤충 종

은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누에나방’,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총 6종이다. 그중에서 

왕귀뚜라미와 호랑나비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치유를 목

적으로 ‘왕사마귀’나 ‘사슴풍뎅이’ 등의 곤충 종도 이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육기술개발 등을 시도

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치유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치유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

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

규 종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종을 확보하고 치유 용도에 적합한지를 평가하

여 유망종을 선발하여야 하며, 곤충을 치유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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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해 관련 종의 대량사육기술도 확립되어

야 한다.

둘째, 정서곤충을 치유목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왕귀뚜라미를 이용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적용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우울 지수는 감소

하고, 삶의 질의 점수는 향상되었으며, 집중력과 임

무 수행 능력도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랑

나비를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적용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를 목적으로 정서곤충을 이용한 

활동들이 아동과 노년층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적 활용 연구는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가운데 76.5%의 연구가 

현장적용을 거쳐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

구였다. 연구가 시작된 이후 꾸준하게 곤충자원을 이

용한 치유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특정 기관을 중

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치유농업의 규모에 비하

면 그 비중이 작고 성과 또한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

서 곤충치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

한 정서곤충을 선발하여 곤충 종 중심의 치유프로그

램 개발과 동시에 농가 보급형과 곤충생태원형 등 여

러 유형의 곤충치유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과학적 구명이 필요하다. 또한 적용 대

상자를 확대하여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계층을 다양

화하여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

와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적

용 범위를 확대하고 치유 효과를 검증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치유농업법」의 시행에 따른 치유에 대한 국

민적 관심과 요구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개발된 곤충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

을 양성하고 운영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농업 활성화

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지원, 제도개선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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